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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
보도자료

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6. 9. 4.(금)

법무부 출입국·외국인정책본부, 

폭력 피해 등 외국인의 체류민원 사각지대 해소

 - 가정폭력·성폭력·아동학대·인신매매 피해 외국인은 쉼터 등 보호시설 소재지 
관할 출입국·외국인청(사무소)에서도 체류허가 신청 가능

법무부(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)는 가정폭력 피해 등 인권침해를 당한

외국인이 쉼터 등 피해외국인 보호시설을 관할하는 출입국·외국인청

(사무소)에서 체류기간 연장 등 체류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

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.

기존에는 외국인이 체류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체류지를 관할하는

출입국·외국인청(사무소)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. 이에 따라 

가해자로부터 벗어나 쉼터 등 보호시설에 입소한 외국인도 체류허가를 받기 

위해 기존 체류지 관할 관서를 방문해야 했으며, 그 과정에서 가해자의

생활권에 다시 접근하거나 신변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.

출입국·외국인정책본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8. 24.(월)부터 가정

폭력 피해 외국인뿐만 아니라, 성폭력·아동학대·인신매매 피해 외국인도 

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·외국인청(사무소) 외에 쉼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

출입국·외국인청(사무소)에서도 체류자격 부여·변경 및 체류기간 연장을 

신청할 수 있도록 관할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.

  ※ 「출입국관리법」제25조의2(결혼이민자의 특칙)에 해당하는 외국인 : 가정폭력, 

성폭력, 아동학대, 인신매매 피해자로서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중인 외국인

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“폭력피해 외국인이 체류허가 신청 과정에서

또 다른 어려움이나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거주할 수 있도록 신변 안전과

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”

라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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